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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해명자료
배포일시 2019. 9. 26(목) / 총 1매(본문 1매)

담당
부서

첨단자동차기술과 담 당 자 ∙과장 이창기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최철민
∙☎ (044) 201-3850, 3853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적외선 하차센서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에 대한 신기술도 

현행규정에 따라 도입이 가능합니다.

□ 국토교통부의 규제 때문에 어린이 통원버스의 적외선 하차센서 등 

신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보도내용(9.26일)은 사실이 

아닙니다.

□ 벨방식이 아닌 하차확인장치도 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

기준에 관한 규칙” 제114조의2*에 따라 우수한 새로운 장치로 인정

받을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* 제114조의2(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
(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
한다)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경향비즈, 9.26) >

◈ (경향비즈) 규제 때문에 어린이 통원버스 적외선 하차센서 못 만들어

ㅇ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벨 방식만 인정해 적외선 감지센서 등 신기술
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첨단자동차기술과  

조태영 사무관, 최철민 주무관(☎ 044-201-3850, 38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